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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VP 소재 겔타입 붕대 국산화
원자력연구소-현대약품 공동개발 … 접착력․강도 매우 우수

화상 등에 바르는 바세린 거즈를 대체할 수 있는 겔(Gel) 타입의 상처 치료용 붕대가 국산화됐다.

한국원자력연구소 노영창 박사팀은 현대약품과 공동으로 PVP(Polyvinyl Pyrrolidone) 합성고분자와 상처 치

료효과가 큰 천연고분자를 물과 함께 방사선 처리해 접착력과 강도가 우수한 붕대를 개발하고 <클리젤> 상품

명으로 시판한다고 7월6일 발표했다.

신규개발 붕대는 겔의 성질을 띠고 있어 화상

이나 기타 외상의 상처부위에 기존 붕대처럼 감아

줄 수 있으며, 몰딩방법에 따라 모양이나 크기를 

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. 또 드레싱의 색깔을 투명

하게 제작할 수 있어 환부의 치료상태를 계속적으

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.

시술시 붙이고 제거할 때 상처 부위에 찌꺼기

가 전혀 묻지 않기 때문에 바세린 잔류물을 제거

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존의 거즈에 비해 매우 

편리하다. 아울러 상처의 노출과 감염을 막아 주

면서도 공기투과성과 흡수성은 우수하고 드레싱 제조와 멸균을 겸할 수 있어 화상 등 상처 치료용 제품으로 

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.

현재 상처 치료용 드레싱의 세계 시장규모는 약 6억8000만달러로 추정된다.

국내에서는 수입제품이나 기존의 면 드레싱 거즈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 <클리젤> 출시를 통해 보다 간편하

게 환자들의 상처 부위를 치료함은 물론 수입 대체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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